
S-Oil, 주가조작·회계부정 혐의
경찰청 , 차명계좌 통해 1000억원 사이버거래 … 분식회계까지

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월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S-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

(증권거래법 위반등)를 포착, 대표 김모(60)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, 임원 박모(41)씨 등 5명을

불구속입건했다.

경찰에 따르면,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, 자금 1000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

를 통해 고가주문, 허수주문 등 주가조작으로 모두 2만3571차례에 걸쳐 1주당 1만5500원대 주가를 2001년 12

월 주식분할 때까지 1주당 5만6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이다.

김씨 등은 주가조작을 하기 전인 1999년 12월께 회사자금 3390억원을 통해 자사 주식 1020만주를 임직원 명

의로 매수해 총 지분의 85%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,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유소 사장 300여명

에게 주식의 일부를 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2000-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하자 외국으로부터 [적색기업]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2년 3

월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 판매가액과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상이익

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.

이와 함께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차명인 H석유 등 4명에게 50회에 걸쳐 대여금 808억원을 빌려

주고 외상매출채권 및 미수금 계정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.

S-Oil 임원들은 1994-1999년 기밀비 항목에서 약 30억원을 조성해 이때부터 2002년 5월까지 13억원 가량을

접대비 등에 사용하고, 17억여원을 차명인 4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혐의도 일부 드러났다.

그러나 S-Oil은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주 확보정책에 자발적으로

따른 것이며, 장기보유 주주화를 통해 주로 주식을 매입했을 뿐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, 주가

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매매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.

이어 우리 회사는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질거래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낮게 평가된

2001년 말 보유재고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했으며,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

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.

한편, S-Oil은 199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Aramco에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 기록적인 배당률로 눈길을 끌었다.

1991년에는 배당률이 5%에 불과했으나 2000년 50%, 2001년 75%의 배당을 결정해 이익에 비해 높은 배당을

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.

S-Oil은 석유 전문회사로서 주주 중시 경영을 펼치지 않고는 회사 존립을 보장받을 수 없어 고배당을 계속

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해 왔으나, 정유업계 일부에서는 고배당이 대주주인 아람코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

포석이라고 해석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.

S-Oil의 지분구조는 아람코 35%(3940만주), 자사주 28.4%, 김선동 회장 0.11% 등이다.

S-Oil은 또 2001년 정유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에 불을 댕기면서 다른 경쟁사를 긴장시키기도 했으나 2002년

들어서는 가격경쟁 움직임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.

2001년 매출액은 수출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5.7% 감소한 7조3328억원을 기록했다. 매출원가율이 높아 영업

이익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외 손실 감소로 당기순이익은 2000년보다 137억원 증가한 191억원을 올렸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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